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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성령충만한 복음의 일군들

hapter

전승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짙은 눈썹과 안짱다리, 대머리에 매부리코, 근시에다가 재능도 

없는 못생기고 키 작은 사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식민지 출신이었습

니다. 그런 그가 당시 최고의 제국인 로마의 권세자들과 귀인들, 재판장과 심지어 왕 앞에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은 도대체 어

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1.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압니다.

2.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압니다.

오늘 배울

마음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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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을 마음 판에 새기기

I will deliver you from the Jewish people, as well as from the Gentiles, to whom 
I now send you, to open their eyes, in order to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n inheritance among those who are sanctified by faith in Me. (Ac 
26:17~18)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
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
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행 2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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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울은 이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

아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

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자 바

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도중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이방인에게 복

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

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대신 로

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

아 및 로마 등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

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는 

3차에 걸친 기나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

만 그 모든 고난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

을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항

상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와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약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었지만 죄인 중의 괴수였

던 자신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

문임을 항상 잊지 않았기에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실

로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

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헌신적인 선교가 있었기에 복음이 이

방인들에게도 두루 전해질 수 있었고, 결국 우리까지도 구원

을 받게 된 것입니다.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행 9:15~16) 

(행 13:2~5) 

(갈 2:7~8)

사도행전 26장은 바울 사도께서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1. 바울은 자신을 변호함에 있어서 먼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양육되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해 
   광신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사슬에 매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입니까(15~16절)?

2. 주님은 바울 사도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을 18절에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                             )하고, = 구원
② (                                       ) 가운데서                             = 성도(교회)
③ (                          )을 얻게 하리라                                    = 천국과 영광

3. 바울 사도의 변명을 들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의 반응을 각각 적어 보세요.

① 베스도 총독 (24절) : 
② 아그립바 왕 (28절) : 
③ 그들의 결론 (31~32절) :

4.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변명한 순서와 내용, 태도를 잘 살펴보세요. 그가 죄수로서 재판정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전도자로서 왕과 총독 그리고 귀인들
   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5. 바울 사도처럼 나에게도 해외 선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을 더 깊게 묵상하기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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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하나.

둘.

셋.

을 삶에 적용하기

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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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들어 복음을 전하심을 믿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결심합시다.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를 구
합시다.



우리들의 이야기
교만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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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우리 아들 잘했네.
역시 내 아들이야!

이럴 때 자랑 안하면
내 입이 근질거려서

못 살지!

너!
이걸 점수라고 받아 왔어?

과외비며 학원비며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누구네 집 아들은 과외 안해도
300점 받았다고 자랑을

늘어지게 하더라!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쩌라고요!
알았어요. 내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글쎄 과외도 안 했는데
300점을 받았지 뭐야!
자기네 아들은 몇 점

받았어?

끙! 배아파!
들어 오기만

해봐라~

교만한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한 말 한 마디가
타인에게 크고 작은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 16:18)



예 화

인도의 한 거리에서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미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복음

을 전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이도 다 흔들거려 보기에는 상당히 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자 그는 길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

을 전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늙은 선교사를 보고 비웃었

습니다.

“저 사람의 머리를 보라. 저 사람의 이를 보라. 저 사람의 얼굴에는 얼마나 

많은 주름살이 그려져 있는가. 저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가!”

이런 말들을 듣고 나서 선교사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발입니다.”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그 선교사의 발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더럽기만 할 뿐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발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는 성경을 열어서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

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여’라고.”

아름다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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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수요말씀 Date.

제목 : 강사 :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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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주일말씀 Date.

제목 : 강사 :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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